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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2) 여름철 폭염 기간에 관측한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열수지 분석

김해동 ․ 조창범1) ․ 최서환 ․ 김지혜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1. 서론

최근 폭염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유속저하 등의 원인으로 녹조현상이 심각해져 하천 수질 관리가 우려되

고 있다. 낙동강의 보 건설 이후부터 수집된 기상요소들과 수온자료를 이용하여 건설된 보의 열적인 역할을 

다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서, Kim 등(2014)은 강정고령보의 4계절에 걸친 현열과 잠열의 변

화 특성을 이용하여 보의 수심변화에 따른 열적 기능의 변화를 지적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륙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수면 열수지 해석의 사례는 Lee 등(2002, 2013)이 댐에서의 증

발량 자동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잠열의 일변화를 조사한 것 등의 사례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강정고령보에서 수행된 특별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여름철 동안 강정고령

보의 수면 열수지 특성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2. 자료와 연구방법

2.1. 자료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에서 관측한 기상자료와 수온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폭염경보

가 내려진 가운데 관측이 이루어져 여름철 강정고령보의 열적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2013년 8월 

12일 09시부터 17일 10:00까지 2분 간격으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열수지 계산에서 요구되는 

운량자료는 강정고령보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인 대구기상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온은 강상표면, 

수중 50 cm, 수중 100 cm의 3개 깊이에서 수행되고 기온과 습도는 강의 수면으로부터 보 높이(12 m)까지 3 

m 간격으로 고도별로 관측되었다.

2.2. 연구방법
수면 상에서 대기와의 열 교환 과정으로 성립하는 열수지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즉, 수면은 태양복사에너지((1-α)S)와 대기 장파복사에너지(L)를 흡수하고, 현열(H), 잠열() 및 지구장파

에너지(
 )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에너지를 재 방출한다. 그리고 남은(부족한) 에너지는 수중 저장 열(G)

로 저장(방출)되거나 강의 하류로 방출()된다. 이 연구에서 수중 저장 열은 깊이별 수온자료를 이용하여 직

접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순장파복사량은 하향복사와 상향복사의 크기가 거의 같았다. 그래서 순복사량의 크기는 순단파 복사량과 

거의 같게 나타났으며, 낮 동안의 순복사량(약 450 W/m2)의 약 30～50%가 잠열과 현열로 소비되고 남은 양

은 수중에 저장되거나 하류로 수송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중 저장열은 한낮에 약 250 W/m2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큰 수중 저장 열로 인하여 강정고령보의 수온은 낮 시간동안에 수심 1 m 이하에서도 2 이상의 높은 

상승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태양복사에너지가 없는 야간에는 약 20～30 W/m2의 저장 열이 잠열과 현열의 형

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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